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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기적적만만든든 ““대대~~한한민민국국””……‘‘원원정정 88강강’’ 꿈꿈도도이이뤄뤄진진다다

‘알라이얀의 기적’을 이

룬한국축구가사상첫‘원

정 대회 8강’이라는 위대

한도전에나선다.

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

오전 4시(이하 한국시간)

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

74에서브라질과2022국제축구연맹(FIFA)카타

르월드컵16강전을치른다.▶관련기사3·6·16면

한국은 지난 3일 열린 포르투갈과의 조별리

그 H조 마지막 3차전에서 후반 46분 터진 황

희찬(울버햄프턴)의 극적인 결승 골로 2대1 역

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. 같은 시간 가

나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우루과이(1

승 1무 1패)와골득실차까지같았지만,다득점

에서 앞서며 2010년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

에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뒀다.

기적을 쓴 태극전사들의 16강 상대는 FIFA

랭킹 1위이자강력한우승후보브라질이다.

일찌감치 16강행을 확정지으며 네이마르를

비롯해 치아구 시우바, 카제미루, 히샤를리

송, 알리송 등 주요 선수들은 빼고 치른 카메

룬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0대1로 패했지만,

1.5군의 경기력도 대단했다.

역대 A매치 맞대결 1승 6패, 최근 3차례 대

결에서 모두 2점 이상의 패배를 당하며 객관

적 전력에서는 열세지만 한국 축구는 이번 월

드컵에서 원팀의 투혼으로 기적을 만들었다.

포르투갈, 우루과이, 가나라는 만만찮은 상대

들과한조에속했지만,4년여다져온빌드업축구

로 무장한 한국은조별리그 매 경기감동을선사

했다.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

고, 가나전에서는 0대2로 뒤진 상황에서도 포기

하지 않고 2대2를 만드는 투혼을 선보였다. 포르

투갈을 상대로도 선제골을 내줬지만, 곧바로 김

영권(울산)의동점골로승부를원점으로돌린뒤

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황희찬(울버햄프턴)의

천금의역전골로거함포르투갈을격침시켰다.

변수도 있다. 포르투갈을 꺾고 이변을 연출

하며 자신감으로 중무장한 한국과 달리 조별리

그에서만 5명이 다쳤고, 이 중 알렉스 텔리스

(세비야)와 가브리에우 제주스(아스널)는 아

예 이번 대회에 더 나설 수 없게 된 브라질의 전

력 감소는 예측불허 승부를 기대하게 한다.

특히 16강전은 단판승부인 만큼 종종 사소한

차이로도예기치못한결과를연출하기도한다.

12년 만의 16강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

한국축구는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한다.

공격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설 전망이다.

마스크투혼으로포르투갈전에서황희찬의결

승골을 도우며 2014 브라질 월드컵, 2018 러시아

월드컵에서 아쉬움의 눈물 대신 기쁨의 눈물을

흘렸다.브라질대회에서 1골,러시아대회에서 2

골을 넣은 손흥민이 이번에 브라질을 상대로 득

점한다면 안정환,박지성(이상 3골)을넘어 한국

선수월드컵최다득점자로우뚝서게된다.

햄스트링 상태가 완전치 않은 황희찬이 이

번에도 후반 조커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

는 가운데, 손흥민과 이재성(마인츠)이 좌우

공격수로 나서고 조규성(전북)이 원톱으로

선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.

지난 6월 브라질전에서 골 맛을 본 황의조

(올림피아코스)가 조규성 대신 선발 투입될

가능성도 있다. 황의조는 지난 10년간 브라질

을 상대로 골을 넣어 본 유일한 한국 선수다.

이강인(마요르카)이 포르투갈전에 이어 2

경기 연속 선발 출격해 황인범(올림피아코

스)과 함께 공격 2선 중앙에 설 전망이다.

김민재가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포

르투갈전에서처럼 권경원(감바 오사카)이 김

영권과 중앙수비를 맡을 수도 있다.

다시벤치로돌아온 벤투 감독의 전술과원팀

으로하나된태극전사들의투혼이빛을발한다면

사상첫원정대회8강은결코꿈만은아니다.

한국축구의 원대한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

기 때문이다. /박희중기자·연합뉴스

내일오전4시브라질과카타르월드컵 16강전맞대결

1차 목표 달성한 태극전사들, 더 높은 곳 향해 전진

손흥민·조규성 선발 예상븣황희찬 후반 활용 가능성

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3일 오전 카타르

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

린조별리그H조3차전포르투갈과경기에서극

적인승리를거둔뒤환호하고있다. /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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